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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 개요 

 연구 기간 : 2017. 3 ~ 10 

 

 인터뷰 참여자 : 법정 정신장애인 33명 

 

 경험분석 대상 : 33명 중 15명 

 

 인터뷰이, 인터뷰어 모두 정신장애인 

 

 



연구 참여자 특성 

연구참여자 성별 연령 주요 진단명 

P1 F 36 조현병 

P2 M 58 우울증 

P3 M 32 조울증 

P4 M 45 조현병 

P5 F 29 조현병 

P6 M 52 조현병 

P7 M 42 조현병 

P8 M 32 우울증 

P9 M 31 조현병 

P10 M 28 조현병 

P11 M 48 조현병 

P12 F 50 조현병 

P13 F 48 조현병 

P14 M 40 조울증 

P15 F 34 조현병 



  
1. 강제 입원 경험  

 제 방에 있었는데, 검은색 옷 입은 사람 3명이 들어와서 막 잡아가려고 하는

데, 전 맨발이었거든요. … 날 묶어서 앰뷸런스에 넣더니 워커 신은 발로 얼굴

을 차는 거예요.(P7) 

 

 가족들이 저를 차에 싣고 … 제가 심해지니까 어머니가 병원으로… 그때 너무 

힘들었어요. 강제입원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배신감이 들고, “날 왜 이렇게 고

통스럽게 하나”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(P1) 

 

 급성증상이 오면, 늘 강제입원되고. 수면 주사만 맞으면 되는데도 어떻게든 

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는데, 그러면 저는 더 심해져요. … 환시를 보는 것보다 

폐쇄병동에 강제 입원당하는 게 천 배는 더 무서워요.(P13) 

 

 



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. 안 내보내주더라고요. 의자를 던지고 난동을 부려

서 묶였는데, 사지를 처음 묶여 봤어요. 풀어주려나 싶어서 화장실 가려고 한

다니까 그냥 누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. 기저귀를 채웠으니까. 말도 안 됐어요

.(P14) 

 

 어느 때부턴가 6개월에 한 번씩 퇴원심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대요. 그때

부터 저한테 서류를 주고 사인하라고 하고, 저는 무슨 서류인지 설명도 못 듣

고 사인을 했고요. 사인을 하면 “가퇴원이십니다.” 그러면 보호자들이 저를 

데리고 여행을 가요. 짐은 트렁크에 싣고요. … 1박 2일정도 있다가 다시 병원

에 데리고 왔어요. 그러다 보니깐 8~9년 정도 (정신병원에) 있었어요.(P15) 

 



  
2. 가족 내 차별 경험  

 집에서 대소사에 대해 얘기를 안 해줘요. 누가 돌아가셨고 ... 나중에 그런 일

이 있었다고만 얘기하시고, 친척들은 제가 병에 걸렸는지 전혀 모르고요. 가

족들에게 일상생활에서 그런 차별을 받을 때 “너는 병이 있으니까”라고 말해

요.(P15) 

 

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“정신장애인이 사람 같지도 않은데 무슨 인권이 있

냐, 인권 그런 것 필요 없다”고 해요.(P10) 

 

 저보다 4살이 어린 데도 저한테 한 번도 오빠 소리를 한 적이 없고, 기본 호

칭이 “야, 너.” 저 굉장히 아팠을 때, 한 20살에서 25살 때, 그때는 그냥 “너 같

은 뭐는 그냥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.”(P3) 

 

 



 가족이 절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잖아요? 그때부터 가족들이 무조건 나

보다 옳은 존재가 돼버린 거야. 나는 무조건 이상하고 자기는 정상이라는 거

예요. 심지어는 나는 거짓말을 안 하는데 본인은 거짓말을 해놓고 뭐라 그러

면, 그거를 뒤집어 씌워. 전형적인 ‘가스라이팅’이에요. 자꾸 당사자를 의심하

게끔 만드는 거예요. “넌 잘못 됐어, 네가 이상한거야.” 당사자는 “정말 내가 

정상인가, 내가 이상한가”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. 위축되게 만드는 거지

.(P13) 

 



  
3. 연애와 결혼에서 차별 경험  

 아버지가 조건을 내걸었어요. 제가 남자를 사귄다면 그 집안에 제가 정신병

이 있고,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알려야 한다고요. 만약 알

리지 않고 결혼을 하면 혹시나 병이 재발했을 때 이혼을 당한다고. 그러면 위

자료도 못 챙긴다고 그러셨어요. 그런 게 완전히 세뇌가 된 거예요. 그래서 ‘

아, 나는 남자를 사귈 때 그 조건을 갖추려면 나보다 훨씬 조건도 열악한 남

자를 만나야 되는 구나.’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에 걸렸는데

도 결혼을 하고 약을 절제해가면서 애기를 낳는 그런 사람들이에요.(P12) 

 



 2년 넘게 비장애인 남자친구랑 사귀었는데, 처음 사귈 때 부모님한테 얘기했

더니만 “우리 인연을 끊자. 너 계속 연애를 하려면” … 그래도 혼인신고를 했

는데 남편을 받아들이지 않으세요. 혼인 신고할 때 남편이랑 같이 우리 집에 

찾아갔어요. 그랬는데, 가족들이 경찰을 부른 거예요. … 남편이 정신장애를 

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. 시어머니한테는 얘기하지 말자. 

무슨 약을 먹냐고 물어보면 잠이 안 와서 먹는 약이다고 얘기를 하자. 그렇게 

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자.(P15)  

 

 부모님은 연애만 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.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얼

마나 큰일인데, 둘 다 아프면 가정을 어떻게 꾸리려 그러냐. 결혼은 절대 안 

된다는 건 아니고, 우리 부모님은 “장애가 없는 사람과 하면 어떻겠니?” 그런 

말은 하죠.(P14)  

 

 



  
4. 지역사회 차별 경험  

 공동생활가정에 살 때 공부하러 늘 마을 주민생활센터 도서관에 갔거든요. 

거기 가서 맨날 책 읽었는데.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으로 전화

가 왔대요. 도서관에서 전화를 했다는데, 우리 원장님한테 “이 사람 나오지 

말게 하라”고. 불편하다고. 그래서 못 나갔던 경우가 있어요.(P2) 

 
 그냥 불쾌했다기보다는 조금 창피 했어요. 지하철 직원이 “복지카드 좀 보여 

주세요” 라고 하는데 내가 죄 짓는 것 같고… 매번 눈치를 보게 되고 직원들

에게 지나갈 때마다 ‘왜 내가 주눅이 들까, 내가 잘못된 병을 앓고 있는 것인

가’ 라는 생각이 들어요.(P1) 

 



  
5. 언론에 의한 차별 경험  

 정신장애인이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보도가 나간 뒤에 뉴스 댓글을 보면, “정

신장애인 이런 것들은 쳐 넣어야 한다”, “죽어 버려야 한다” 이런 식으로 사

람들이 썼더라고요. “그런 사람은 돌아다니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부터 죽

여야 한다”까지 별 소리가 다 있어요.(P8)  

 

 어떤 사람이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였고 뉴스에 나왔어요. 그런데 그 사람을 

정신과 분석 한 다음에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두고 보겠다고 나왔는데, 거기

서 왜 정신과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? 무슨 일이 생기면 정신과를 갖다 붙이

는 거예요. 그건 잘못된 인식이에요.(P4) 

 

 



 내가 보기엔 저 (범죄자가) 조현증이 아닌데도 무조건 갖다 붙이잖아요. 이건 

장애인 학대이죠. 일종의 누명을 씌우는 범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

도 아무렇지 않게 하잖아요. 의사들도, 경찰들도, 언론인도 전부 다. 그런데

도 아무도 잘못 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. 우리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

일상 속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요.(P13)  

 

 (정신장애인 기사를) 볼 때마다 자괴감, 상실감. 또 어떤 때는 자살해 버리고 

이 나라를 떠나야 되겠다, 하는 그런 충격적인 생각도 많이 갖게 되는데요. 

이 차별과 편견과 이 낙인을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더 

마음이 아픈 거죠.(P4) 

 



  
결 론 

 억압적 정신의학 시스템 -- 지역사회 정신보건 시스템 또는 자립생

활모형  

 환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와 강박의 절차를 ‘지침’이 아니

라 ‘법령’으로 규정  

 정신장애인의 돌봄을 ‘가족＇에서 ‘국가와 지방자치단체’  

 정신장애인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인식 전환 

 언론과 시민사회의 태도 변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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